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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두산 천지로 오르는 길 중 서파산림도로

는 서파산문에서 천지까지 거리가 30㎞ 조

금 더 된다. 출발점인 서파산문은 천지를 기

준으로 보면 서쪽에 있는 게 아니라 서북 정

도로 다소 북사면으로 치우쳐 있고, 여기에

서 천지를 향해 출발하게 되면 남동방향으

로 18㎞쯤에 왕지 환승장이 있다. 이곳에서

다시 동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진행하면 금

강대협곡 환승장을 통과하여 천지로 가게

되는 것이다.

왕지 환승장에서 동남쪽으로 2.5㎞쯤에 왕

지 또는 고산화원이라 부르는 곳이 나온다.

여기까지 오는 길은 낙엽활엽수가 대부분을

차지하고 있다. 서파산문에서는 자작나무,

황철나무 등이 울창한 숲을 이루면서 간간이

거대하게 자란 침엽수들을 볼 수 있다. 만주

잎갈나무가 그 중 가장 많다. 이 나무는 높이

가 무려 40m에 달할 정도로 크게 자란다. 백

두산 일대의 목재자원 중 으뜸이다. 압록강

뗏목의 대부분은 바로 이 나무다. 산을 오를

수록 침엽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.

왕지 입구에 내리면 종비나무와 분비나무

가 대부분이다. 간간이 만주잎갈나무도 보인

다. 이러한 침엽수들이 사스래나무와 섞여

숲을 이룬다. 한라산 용진각의 구상나무, 사

스래나무군락을 연상하면 될 것이다.

왕지 가는 길에 설치한 데크를 따라 조금

가면 그 중에서 단연 크게 자란 침엽수를 보

게 되는데 종비나무다. 중국에선 홍피운삼

(紅皮雲杉)이라 하는데 나무껍질이 붉은색

이라는 뜻이다. 학명은 코리아에 나는 가문

비나무라고 해서 피체아 코라이엔시스

(Picea koraiensis)다. 나무들은 이렇게 국

경을 넘나들며 서로 어울려 살고 있다.

이제부터는 그야말로 고산화원이라는 이름

에 걸맞게 꽃의 천국이다. 약 1.6㎞ 구간이

온갖 꽃으로 덮여 있다. 구릿대는 거의 2m에

달했는데 한창 개화기다.

붓꽃, 자주꽃방망이, 큰깃분취, 고산미역

취, 수리취, 애기원추리, 참취, 개구릿대, 큰

엉겅퀴, 우산풀, 박쥐나물, 귀박쥐나물, 큰세

뿔박쥐나물, 털박쥐나물, 생열귀나무, 눈빛승

마, 동의나물, 촛대승마, 솔나물, 백당나무,

냉초 등 수십여종을 볼 수 있었다. 그 중 상

당수는 한라산에도 피는 꽃들이다.

꿩고비, 음양고비, 고사리 같은 양치식물도

눈에 띤다. 이 고사리 종류들은 모두 식용하

는데 그 중에서 꿩고비는 어린잎을 삶은 후

말린 것을 미채건(微菜乾)이라 하여 우리 동

포는 물론 중국 동북지방 사람들도 아주 좋

아한다.

중간 정도 갔을 때 우리는 거대하게 자란

분비나무를 만났다. 한라산 구상나무와 아주

가까운 혈연관계다. 너무나 흡사하여 한라산

의 구상나무를 이 분비나무로 알았었던 때도

있었다. 높이는 30m는 족히 될 것 같다.

드디어 왕지 입구가 나타났다. 은방울꽃,

관중, 모싯대, 귀박쥐나물, 동의나물, 두루미

꽃, 나도옥잠 같은 종들이 나타났는데 이것

은 한라산 구상나무숲과 거의 똑같은 상황이

랄 수 있다.

왕지는 분화구의 동남쪽에서 진입한다. 50

여m 가면 수면에 닿는다. 수면의 해발고는

1850m, 직경은 남북 40m, 동서 30m, 면적

1200㎡, 최대 수심 3.5m다. 수면 주위를 한

바퀴 돌 수 있게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데 둘

레가 350m 정도다. 전체적으로 한라산 물장

올이나 물영아리를 연상하게 한다.

길림성장백산보호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북

측은 고산악화림, 남측은 초원이다. 악화란

사스래나무를 말한다. 그러나 전체적으로 화

구 내의 식생은 분비나무와 사스래나무 혼합

림이라고 할 수 있다.

사실 이 왕지는 해발고로 볼 때 백두산 최

고봉이 2744m이므로 그 중턱쯤 된다. 그러므

로 높이만으로 본다면 낙엽활엽수림이 형성

되는 것이 자연스럽다. 그러니 서파산문에서

올라오면서 봤던 숲이 연장되는 것이 맞는

것일 것이다. 북파 즉 북사면은 이 정도 해발

고에선 초원을 볼 수 없다. 나무의 바다라 할

만큼 울울창창 그대로다.

왕지 분화구 밖은 고산초원이다. 사실 이

지역은 전체적으로 산등성이처럼 다소 도드

라진 지형이다. 북쪽으로는 송강하의 발원지

가 있고, 남동쪽으로는 만강의 발원지인 금

강대협곡이 있는데 이 두강은 무송에서 합류

하여 길림을 거쳐 송화강으로 흘러든다. 이

고산초원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강의 발원지

가 있는 것이다.

그러므로 분화구 내는 강한 바람과 햇빛을

막아 교목림이 유지되고 있는데 반해서 외부

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. 이런 지형적 요인

으로 해발고에 비해서 아고산대가 일찍 시작

하고 고산초원이 나타나며 부분적으로 침엽

수림이 형성된다 해도 매우 엉성하게 되어

있는 것이다.

한라산 영실탐방로 초입 해발 1400m의 관

목림과 초원, 다 올라서면 구상나무숲이 나

타나고 다시 윗세오름까지 초원이 시작되는

현상과 유사하다. 이 지점은 해발 1600m 정

도 된다. 관음사 탐방로와 성판악 탐방로라

면 아직 초원은 나타나지 않는 높이다.

왕지에서 동쪽으로 5㎞ 정도 가면 금강대

협곡, 여기서 15㎞ 정도 직진하면 압록강 발

원지다. 이 구간은 울창한 숲이다. 그러나 그

보다 더 동쪽으로 가면 백두산의 정남향이

되는데 이곳은 대연지봉, 북수백산 등 고산

연봉이 즐비하다. 이곳은 부석층이 두꺼운

데다 남향이어서 매우 건조하다.

왕지보다 훨씬 낮은 곳까지도 초원이거나

무식생대가 펼쳐진다. 눈처럼 반짝이는 하얀

부석지대가 끝도 없이 펼쳐진다. 한라산의

남사면 돈내코 탐방로가 해발 1500m부터 초

원이 펼쳐지는 것과 흡

사한 현상이다. 산 정

상이 하얀 부석으로 되

어 있어 백두산이라 했

다면 그것은 조선에서

바라본 사람들이 지어

냈을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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꽃의 천국… 한라산에 피는 꽃들과 유사한 번식

4. 왕지의 식물과 한라산

전문가 리포트

위 사진은 침엽수와 사스래나무 혼합림. 아래 사진은 왼쪽부터 붓꽃, 생열귀나무, 수리취, 털쥐손이, 왕지 전경. 모두 한라산에 자라는 꽃들과 공통종이다.


